
유대적 뿌리: 반대의 책임 

 

저희 메시아닉들은 유대적 뿌리에 대해, 특별히 롬 11 장의 말씀을 가지고 수천 번 강의를 했습니다. 

11 장에서 샤울(바울)은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 무리에게 유대 민족과의 언약적, 영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멘.  

 

최근 저는 같은 구절의 반대의 의미를 묵상해 봤습니다. 샤울이 저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했을까요? 

세계의 교회들에 메시아닉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야 할 것을 도전했다면, 메시아닉 남은 

자들에게도 교회와 연결될 책임이 있습니다.  

 

롬 11:18 –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종종 저희는 롬 11 장을 교회들로부터 기도 후원, 재정 후원, 인력 후원을 받아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후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닉 공동체에 대한 

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모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기도와 물질,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롬 11:17 –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 구절에 따르면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전세계의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 비전, 믿음, 사랑, 계시, 예언,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어야 합니다. 받는 것이 아닌 주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생하는 것이 아닌 영적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롬 11:16 –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메시아닉 유대교 운동의 사명은 전세계 교회에 대해 성결, 순결, 청렴, 신실, 헌신, 겸손, 정직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너무나 많은 육신적 핑계를 대 왔습니다. 거룩함이 부족한 것을 저희의 

전통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사역을 팔아 먹으려 돌아다니지 말고, 함께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도덕적 

가치와 동기의 순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망토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창 12:3). 

저희는 민 6 장의 아론의 축복으로만 아니라 요 17 장 예슈아의 대제사장의 기도로도 축복하길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위임은 1 세기 메시아닉 공동체의 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만 이룰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성도들에게도 권고해야 합니다. 

 

선택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저 열방과 세계 교회들의 특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의도하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차단인가? 

 

이스라엘이 가자를 차단하는 데에는 단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스의 손아귀에 무기가 

밀입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호 물품 차단 조치를 중단하라는 주장은 비논리적입니다. 이 선박과 트럭으로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구호, 지원 물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의 해방을 위한” 이번 소함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 밀수입이 허용되도록 

차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영원히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멸절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마스가 가자에서 선출된 통치 기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이나 보안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가자로 들어가는 모든 무기들을 차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2005 년에 가자에서 모든 유대인 정착민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촌들을 없앴는데 이 운동을 

“가자 해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더욱 괴상한 것입니다.  

 

지난 주의 소함대 사건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터키 정부와 지하드 

단체들, 좌파 극단주의자들의 계획된 침략이었습니다.  

 

젊은 이스라엘 군인들(페인트볼 총을 가지고 배에 들어갔던 10 대 후반에서 20 대 초반의 청년들)이 

적들의 린치 공격에 죽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소함대 관련 인터넷 반응 및 자료들: 

 

StandWithUs 라는 단체는 현 사건에 대한 관련 사실과 언론 자료들을 묶어 놓은 웹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네타냐후의 반응을 녹화한 유튜브 영상을 추천합니다. 

 www.flotillafacts.com  

 

소함대에 타 있었던 좌파 활동가들과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의 연합에 대한 재미 있지만 풍자적인 패러디 

음악이 있습니다. 4:57 로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라트마 TV1에서 만든 “우리는 사람들을 

속인다”입니다.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qQ66qEl-fqo&feature=channel 

 

<제루살렘 포스트2>가 린치와 발포가 있었던 배에 오른 이스라엘 해군 팀의 지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증언이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jpost.com/Israel/Article.aspx?id=177445  

 

힐렐 노여3가 UN 인권 위원회에서 식견 있게 한 발표를 보십시오 (4:57). 발표 끝자락에 나오는 의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obUhOcTSD1I 

 

또 <워싱턴 포스트4>에서 은퇴한 평론가 찰스 크로트해머5가 차단의 합법성과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배후 

목적에 대해 쓴 기사를 보십시오. http://www.washingtonpost.com/wp-

dyn/content/article/2010/06/03/AR2010060304287.html 

                                                
1 Latma TV 
2 Jerusalem Post 
3 Hillel Neuyer 
4 Washington Post 
5 Charles Krauthammer 


